
수송용 석유제품 3 .1% 증가!
산자부 , 2002년 소비 7억6400만배럴 … 타 에너지 전환 늘어

국내 석유제품 소비가 2002년 2.7% 늘어난데 이어 2003년에도 2.0% 가량의 소폭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

망됐다.

산업자원부가 발표한 <석유제품 소비실적 및 전망>에 따르면, 2003년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2002년보다

2.0% 증가한 7억7900만배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.

산업용과 수송용, 발전용 등에서 각각 1.4%, 3.1%, 13.2% 늘어나지만 가정·상업용(-2.3%)은 감소할 것으로

예상됐다.

또 휘발유(1.7%), 경유(2.9%), LPG(0.1%), 나프타(2.8%) 등이 소폭 증가하는 반면, 등유 3.4% 줄어들 것으로

내다봤다.

2002년 석유제품 소비는 7억6400만배럴로 2001년에 비해 2.7% 증가한 가운데 국내생산은 5.4% 감소한 반면

수입은 11.4%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.

국내생산과 소비가 둔화된 것은 국제유가의 강세와 액화천연가스 등 다른 에너지로의 전환, 국내 산업구조

의 변화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.

이에 따라 에너지 소비 가운데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도 1997년 60.4%, 1999년 53.6%, 2001년 50.6%, 2002년

49.1% 등으로 낮아졌다.

2002년 소비는 산업용(3.7%), 가정·상업용(0.6%), 수송용(5.4%) 등이 늘어난 반면, 발전 부문 14.6% 크게

감소했다.

또 휘발유(2.5%)에 비해 경유(5.3%)와 LPG(8.3%)의 증가폭이 컸다.

나프타 소비는 5.2% 늘어났지만 등유는 4.9% 감소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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